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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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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예물준비성가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성가  
165번 

178번 

 주의 잔치 

 성체 앞에 

파견성가 201번  은총의 샘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오유나 박지윤 박여원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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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예수 성심 성월인 유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한국 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예수 성심성월 동안 예

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닮으려는 

노력이 우리 신앙심이라는 진실을 깨닫는 시기입니

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닮아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는 “따라쟁이”

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인 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

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

라 하다 보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서

로 나눌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심이 우리의 성심

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사제들에게 예수 성심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사제가 착한 목자이신 예

수님을 닮아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듯이 예수

님의 성심을 닮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사제의 사명

입니다.  

 

  25년 전 6월 27일 아침 브루클린 성 제임스 교구좌 

성당에서 데일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성인 

신부 되세요. 성인 신부 되길 기도드립니다.” 참 좋은 

덕담이지만 부담감이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덕담이었

던 기억이 납니다.  

 

  “성인 신부 되세요.” 하면 속으로 이렇게 답하며 그 

무게를 덜어보려 했습니다. 웃기지 않은 소위 아재 개

그로...... “이미 성인인데요. 이제 애들이 아니에요.”  

 

  성인 신부……이것은 모든 신부들의 꿈입니다. 모두

가 착한 목자로 주님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

고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착한 목자이길 바랍니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발

길로……양들을 위로하고 양들을 응원하면서 양들과 

함께 늘 푸른 풀밭을 향해 가는 착한 목자이고 싶어합

니다. 이러한 착한 목자가 바로 예수 성심을 닮은 사제

입니다.  

 

  25년간의 신부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성인 신부는 혼

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웃

고 울고 괴로워하고 행복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

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없는 목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들을 

보호하지 않는 목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또한 

목자가 없는 양들은 갈 길을 잃어 방황하게 됩니다. 목

자와 양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푸른 풀밭

으로 가야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찾는 푸른 풀밭은 세상이 원하는 밭

이 아닙니다. 양들이 찾는 것은 멀리 있는 풀밭이 아니

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사료일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두고 멀리 있는 풀밭까지 목자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양들이 많습니다. 

 

  풀밭은 양들을 건강하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사

료는 편하지만 양들의 건강보다는 더 빨리 수확하기 

위한 주인의 유혹과 같은 세상의 욕망입니다.  

 

  오늘 복음(마태오 10: 26-33)은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에 알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가슴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붕에

서 선포하라.”( 10: 27) 하고 명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마치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편한 사료를 선호하듯이 세상이 두려워 말씀을 감추

고 하느님을 부정하면 오히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

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존재 목적은 양들에게 푸른 풀밭을 찾아 데

려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두려움에 떨고 목

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목자가 양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 또한 목자에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길은 기다려 주거나 도와주면

서 함께 가야합니다.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려는 사랑

이 목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양

들과 함께 가는 목자처럼 공동체와 사제가 함께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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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할 때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

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

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10: 30-

31)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움과 반목과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이해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기도 속에서 하고, 가정의 믿음 

생활에서 하고, 교회 공동체 성사 생활과 전례와 봉

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끄는 이는 교회의 

목자인 사제입니다. 그러니 사제가 공동체 식구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이끌기를 기도해 주어

야 합니다.  

 

  사제도 응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

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은 예수 성심 성월 마지막 주

일을 맞아 사제 성화를 위한 기도와 음식을 함께 나누

며 예수님의 사랑도 나누며 본당 사제들을 위해 위로

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품 6년째인 박 요한 신부와 26년의 중견 사제

가 된 남 벨라도 신부와 25주년을 맞은 저희가 성인 신

부가 되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

스도를 안다고 증언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안다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참조 10: 

32-33) 평화로운 푸른 풀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

다.  

 

  결국 우리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

니다.”(요한1서 4: 8)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하는 주님 

“따라쟁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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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6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특별헌금 

Peter’s Pence & Vatican Contribution  

일시 : 6월 27일(화)   5 p.m.   

장소 : 성전  

미사 후 아가페가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사제 서품성사 기념일  

영어 예비자 교리  

금요일 저녁미사 스케줄 

7월과 8월에 금요일 저녁 미사가 첫 금요일 미사

를 제외하고 중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취소  

.  

경로의 날 행사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첫모임 : 7월 16일(일)    

시간과 장소 : 10:30 a.m.  정 토마스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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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일시 : 7월 16일(일) 1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각레지오, 각단체 1팀, 각구역/반 1팀   

범위 / 교재 : 4복음서 문제집, 4복음서 위주의  

                 성경 전체, 전례및 교회교리 상식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주체 : 퀸즈성당 사목회 

* 1 라운드 

  문제 : 20문제 

  

* 2 라운드 

  참여인원 : 30팀(60명) 

   

* 3 라운드 

  참여인원 : 10팀(20명) 

  출제 유형 : 9문제-객관식(4문제), 주관식(5문제) 

   

성물서적 판매  

일시 : 6월 25일(오늘)  9 a.m.—12:30 p.m.  

신입 복사 모집  

주일학교 고등부 여름 캠프 

동유럽 성지순례 예비 모임  

요셉회 청소의 날  

일시 : 6월 27일(화) 10 a.m.  

한국학교 새싹반 교사 모집   

새싹반 학생 구성 : 만3.5세이상의 신입생 10명      

              (보조교사 2명이 보조)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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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6월 25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6월 11일(일) - 6월 17일(토) 38,328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733,427 단  

Flushing 1구역 3반   

Flushing 2구역 4반(Astori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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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우리의 정성  

2023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꾸리아 평의회  

6월 25일(오늘)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꾸리아 : 성전  

미 동북부 제40차 지구 울뜨레야  

일시 : 7월 4일(화)   9:30 a.m.—4 p.m.  

 장소 : 메이플우드 성당  

주소 :  280 Park Ave. Maplewood, NJ 07040 

참가비 : 없음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청년피정  

일시 : 8월 11일(금)  7 p.m. –8월 13일(일)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대상 : 21-35살  

신청 및 홈페이지 : RYCReborn.org 

신청 마감 : 8월 4일(금)    

가격 : $250 

문의 : (732) 687-4721 

연령회 월례회  

퀸즈성당 ME Re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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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4th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une 25, 2023 

10 

Silver Jubilee Mass for Fr. Andrew Kim  
Date & Time : June 27th (Tue)  5 p.m.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une 17th (Sat) is 
733,427 decades.  
June 11th (Sun) — June 17th (Sat) : 38,328 decades 

Special Collection  
tion  

Anniversary Dates of Ordination to Priesthood 
Fr. Andrew Kim  
25th Ordination : Jun. 27th (Tue)  
Fr. Heebong Bernard Nam  
26th Ordination : Jun. 28th (Wed)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congregation pray for 
their well-being and continued service.  

Luncheon for Celebration of 25th Ordination to 
priesthood for Fr. Andrew Kim  
Date : Jun. 25th (Today)   11 a.m. 

Time : after 11 a.m. Mass  
RCIA Class  

 

High School Sunday School Summer Camp Trip  
Grade : 9th - 12th 
Date : Jul. 7th (Fri) - Jul. 9th (Sun) 
Arrival Location: Church Education Center 
Summer Camp Location : Mirror Lake Retreat 
Address : 64 White Drive, Milan, NY 12571 
Cost : $200.00  

Friday Mass for July and August  

There is the First Friday mass on Jul. 7th(Fri), and 
Aug. 4th (Fri). 

St. Paul Chong Ha Sang 50th Anniversary Event: 
Special Durae Encounter for Young Adults 

 

Recruitment of Altar Servers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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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lfth Sunday in Ordinary Tine  

Weekly Homily                                                                                                                                                              June 25, 2023 

  
 
 

 For all who are called to lead the Church, working to evangelize all who seek the truth: that the Ho-

ly Spirit protects and guides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called to government service, striving to lead in ways of peace and justice: that the Holy 

Spirit guides them with wisdom and compassi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long for honorable employment and strive for a living wage: that they receive encour-

agement and are willing to accept help,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family members who serve as caregivers for the young, the elderly and the infirm: that the Holy 

Spirit renews their body and spirit as they care for their charg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is parish community: as we do our best to reflect the face of Christ to oth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e whole world watched with increasing apprehension this past week as a tiny, tourist submarine named 
Titan disappeared without a trace into the cold, dark waters of the Atlantic Ocean. On board were only five peo-
ple: a British businessman, a Pakistani investor and his teenage son, and a French diver. The fifth person was the 
operator of this mini-sub. Rescuers from the U.S., Canada, Britain and France, racing against the clock, scoured the 
waters of the Atlantic Ocean hoping to find the mini sub before it ran out of air. On Thursday, after finding debris 
from the ship, authorities announced with heavy hearts that the small submarine had suffered a “catastrophic im-
plosion” and all on board were presumed dead. Beyond the tragedy of five innocent lives lost at sea, there’s an un-
settling dynamic going on. About the same time as this tragedy unfolded in the Atlantic, a boatload of refugees 
fleeing Syria had overturned in the Mediterranean off the coast of Greece. Perhaps as many as 700 to 1,000 lives 
were lost. The world just shrugged its shoulders and returned to mourning the five victims of the Titan. 

 
 So what’s going on? Some suggest racism is to blame. After all, the victims in Europe were Middle Eastern-
ers, probably Muslims, and poor. The victims in the submarine were multi billionaires. These people suggest the 
news media only focused on the tourists because there were wealthy. Besides, boatloads of refugees sink all the 
time. The critics imply that, at least with the media, the lives of billionair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lives of the 
poor. But I believe the reason for our fixation on the plight of the super rich is more subtle.  Let’s compare the 
two disasters. The five in the mini sub died because they had too much money; those on the refugee boat, not 
enough. Both accidents were avoidable. The billionaires had a choice; the refugees, not so much. I guess it boils 
down to the failure of money to save us. No matter how they live, billionaires can die just like everyone else. And 
from the viewpoint of God and the gospel, how much money they had or how tragically they died is not as im-
portant as how they lived. All lives, rich or poor, white or middle eastern, Christian or Muslim, all are equal in 
God’s eyes. Let us treat each other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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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orial Psalm                                                                                               Psalm 69:8-10, 14, 17, 33-35 

◎  Lord, in your great love, answer me.  
○  For your sake I bear insult, and shame covers my face. I have become an outcast to my broth-

ers, a stranger to my mother’s children, because zeal for your house consumes me, and the in-

sults of those who blaspheme you fall upon me. ◎ 

○  I pray to yo, O LORD, for the time of your favor, O God! In your great kindness answer me with 
your constant help. Answer me, O LORD, for bounteous is your kindness; in your great mercy 

turn toward me. ◎ 

○ “See, you lowly ones, and be glad; you who seek God, may your hearts revive! For the LORD 
hears the poor, and his own who are in bonds he spurns not. Let the heavens and the earth 

praise him, the seas and whatever moves in them!”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Jeremiah 20:10-13 (94A) 

Second Reading  

   Romans 5:12-15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Sing to the LORD, Praise the LORD 


